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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develops and validates the creative self-efficacy measuring tool for adults on the 

integrated perspective on creativity.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expert confirmed 

that ‘creative self-efficacy' was defined, the components were derived, and there is content 

validit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336 adults, including the college student group, who were in 

the early stages of adulthood. The data collected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WIN 25.0 

and AMOS WIN 22.0 programs. KMO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the sample and conducted the 

Bartlett sphere formation test. The principal axis decomposition method and oblimin rot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to confirm the fitness indexes such as IFI, TLI, CFI, and RMSEA. Confirmation 

of construct validity was achieved through verifications of convergence-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validity. The final tool for measuring ‘adult creative self-efficacy’ was ten 

items consisting of two factors: creative ability self-efficacy and creative attitude self-efficacy. 

The total reliability was Cronbach .922. The ‘adult creative self-efficacy' tes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a test that has been verified in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can work as a basic tool for 

cultivating creative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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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성에 관한 통합적 관점에서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

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요인을 도출한 후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성인 초기인 대학생

집단을 포함하여 성인 336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및 AMO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표본의 적합성 여부는 KMO로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분해법 및 오블리민 회전으로 하였고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여 I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

렴타당도, 판별타당도,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으로 확인된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

구는 창의적 능력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태도 자기효능감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된 10문항으로 전체 

신되도는 Cronbach α .922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측정 도구는 신뢰

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로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창의성,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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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되리라 예측됨으로 인해 혁신은 필연적 과제가 되었다. 사람들

이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식과 기술을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지식과는 차별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유연성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a & Cho, 2016; Lee et al., 2020). 이러한 관점

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는 창의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는데, 이는 창의성이란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를 가치 있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이다(K. H. 

Lee et al., 2012; S. D. Lee, 2002).

창의성에 관한 관심은 Guilford가 1959년 미국의 APA 기조연설에서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

이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언급한 때를 계기로 시작되어 그 후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Kettner et al., 1959). 창의

성의 개념은 학자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통합적 관점이 

많은 학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즉, Sternberg & Lubart(1996)는 창의성을 통합적 관점에

서 환경과 과제, 창의적 성격과 창의적 사고가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

하게 K. H. Lee(2002)도 통합적 관점에서 창의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Volcano 모형을 제시하

였는데, 창의성이 참신하면서도 가치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생산적 창의성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잠재능력이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으로 발전하면

서 과제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창의성은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이 통합되어 발현된다는 관점에서 창의적 인

지 능력이란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창의적 성격은 호기심과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끝까지 문

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투지이다(Lee et al., 2020). 그러므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책임감을 갖고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현대사회(OECD, 

2022, July 23)에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 창의성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

응하여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는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더 요구하게 되고, 창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Cheong & 

Shin, 2004; Kang, 2015; Kang & Kim, 2017; La & Lee, 2018; Lee, 2009).

한편, 인간이 지닌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은 인지와 환경, 행동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동기의 한 가지이다(Lee et al., 2009).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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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은 어떤 과제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념이나 판

단인데, 행동의 선택이나 노력의 정도, 과제집착력, 사고의 형태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끼

친다(Bandura, 1986; Lee et al., 2009).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에 대한 능력, 자신감, 어

려운 과제에 대해 도전하고자 하는 선호도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므로(Bandura, 1986;  

Kim, 200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

는 환경에도 효능감이 증가하며 어려운 과제에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한다(Jung, 2018; 

Phelan & Young, 2003).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열정이 높고 동료들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자기 통제력을 향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특

성이 있다(Kwon & Kim, 2015; Kim & Kim, 2022; J. H. Kim, 2011; Min & Kim, 2013; Park, 

2016).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과제 지향적이

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도 높다(Bandura, 1999; Kim & Lee,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하

는데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해 Bandura(1999)는 

창의성으로서의 혁신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종합하는 것이며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창의적인 노력을 지속시키는 힘이 자

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자 창의

적인 노력을 지속하며 창의적인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Ha & Cho, 2016; Tierney & 

Farmer, 2002).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사고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도전한다(Lee & Lee, 2009; Lew, 2013; Sung, 2004; 

Ulinnuha & Rochmad, 2021). 또한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행동이나 수행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행동이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이며, 예측할 수 있

도록 하는 요인이다(Ford, 1996; J. B. Kim, 2011; Ko et al., 2018; Simmon, 2014).

Tierney & Farmer(2002)는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결합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창의적 산출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후 창의적 자기효능

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역 일반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는 달리 창의적 자기효

능감은 영역 특수적으로 사용되는 협의적인 개념으로서 창의적 행동이나 창의적 산출을 하

는 분야에서 발현되는 개념이다(Han & Ji, 2018; Jeong, 2021). 즉,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

성이 필요한 특정 영역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주어진 과제나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Beghetto, 2006; Chen et al., 

2001; Ha & Cho, 2016; Han & Ji, 2018; Park & Kwon, 2017; Tierney & Farmer, 2002).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관해 통합적 관점을 받아들여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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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 상황에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을 갖고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

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나 평가라 정의하고자 한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An et al., 2020; Dong, 2020; Jeong, 2014; Jeong, 2021; Kim, 

2009; Mathisen & Bronnick, 2009; Shin et al., 2018; Tierney & Farmer, 2002).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수행 및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2009; 

Shin et al., 2018; Tierney & Farmer, 2002),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An et al., 2020; Jeong, 2014; Kim, 2021).

한편, 경영학 분야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직무 태도와의 관계성을 탐색하

는 연구들이 있었다(Han & Ji, 2018; Jeon & Park, 2021; Kim, 2013; Kim, 2016; Lee & Ji, 

2020; Moon & Ji, 2021; Park, 2016; Shim & Ha, 2013; Song, 2016; Tierney & Farmer, 2002).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

무 열의,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Lee & Ji, 2020; Moon & Ji, 2021; Song, 2016), 창의적 

행동과 직무 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Jeon & Park, 2021; Kim, 2013; Kim, 

2016).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창의성이 창의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으로 창의적 자기효

능감은 학교나 직장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집착력과 노력의 정도를 결정하고 창의적 과

업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Kim, 2009; Kim, 2016; Tierney & 

Farmer, 2002). 즉,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인재 양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창의

적 자기효능감을 주제로 하여 창의성 혹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밝히기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

는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타

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많지 않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

정하지 못한 채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창의적 자기효능감 검사로는 Tierney & Farmer(2002)의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가 있

다. 그런데 이 검사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3문항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였으므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다(Ha & Cho, 2016). Yu(2013)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을 융합하여 유창성 자기효능감(fluency 

self-efficacy), 융통성 자기효능감(flexibility self-efficacy), 독창성 자기효능감(originality 

self-efficacy), 정교성 자기효능감(elaboration self-efficacy)의 4요인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그러나 이 측정 도구는 창의성의 인지적 능력으로서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라는 요인만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창의

성에 관한 통합적 관점으로서 창의적 성격 요인이 융합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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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rmeli & Schaubroeck(2007)은 8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

사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검사 도구도 Tierney & Farmer(2002)가 개발한 검사와 

마찬가지로 단일 요인이면서도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Ha(2015)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여 대학생용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창의적 사고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수행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20문항의 검사였다. 그런데 이 검사에서는 창의적 사고 효능감과 창의적 수행 효

능감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수행 간의 변별력이 낮고 동일한 요인

을 측정하고 있다는 의문을 들게 하였다. 따라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단일요인인지, 창의

적 사고, 창의적 태도, 창의적 수행 등의 차별화된 구성요인을 포함하는지 등을 밝히는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창의적 자기효능감 관

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선행 연구자가 번

안하여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Cao & Choi, 2021; Kang & Lim, 2021; Kim, 2016; Kim, 

2020; Moon & Ji, 2021; Song, 2016; Yin, 2020). 심리검사의 측정학적 특성상 신뢰도와 타당

도는 매우 중요한데, 사용하는 대상이나 사회의 문화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표

준화된 검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

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안하여서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 초기의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창의적 자기

효능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개발된다면 학교와 기업에서는 창

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창의적 성취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

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자

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첫째로 ‘창의적 자

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둘째로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타당하게 개발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과 대학 졸업 이후 직장에 근무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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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2022년 7

월 7일 ~ 7월 15일까지 기업이나 공공기관 외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 257명과 서울의 

S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듣고 있는 1학년~4학년, 전체 전공 대학생 87명을 대상으로 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건을 제외한 336건의 데이터를 168

로 무작위로 반분 분류하였으나 직업과 경력 항목은 대학생을 제외한 데이터를 반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데이터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가. 구성 요인 도출 및 설문지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주제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도출 및 10개의 초기 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구성요인, 문항에 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

　구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n % n %

 성별
남 88 52.4 88 52.4
여 80 47.6 80 47.6

 연령

20대 51 30.4 46 27.4

30대 24 14.2 25 14.9

40대 40 23.8 25 14.9

50대 44 26.2 60 35.7

60대 이상 9 5.4 12 7.1

직업

공무원 18 14.5 14 11.1

사무직 50 40.7 62 49.2

자영업 20 16.3 11 8.7

전문직 35 28.5 39 31.0

　경력

5년 미만 21 17.1 25 19.8

5년~10년 미만 14 11.4 23 18.3

10년~20년 41 33.3 26 20.6

20년 이상 47 38.2 52 41.3

<표 1> 요인분석 데이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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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근거로 하여 초기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문항

을 확정하였다. 넷째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으로 서울 S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을 수강하고 있는 1~4학년 학생 87명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로 창의적 자기효

능감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무작위로 반분 분류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인타당도와 신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능력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태도 자기효능감으

로 구성된 구인으로 보았으며, 총 10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2>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구성

나.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취합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 25.0과 AMOS WIN 24.0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고,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 표본 적절성 수치 

및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하였으며,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요인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과 요인 수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법으로,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식

을 채택하였다. 

구성요인 문항 내용

창의적 능력
자기효능감

2 나는 나의 창의적 능력을 믿는다.

3 나의 상상력과 독창성은 나의 친구들과 차별화된다.

5 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6 나는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잘한다.

8 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공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9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 일들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얘기한다.

창의적 태도
자기효능감

1 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4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한 적이 있다.

7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해결해낸다.

10
나는 새롭고 모험적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데, 대부분 좋은 성과
를 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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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α값을 통한 내적 일관성을 확

인하였고, 일반적 경향과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사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고자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성인과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집단과의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를 확인하

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정규성 확인 및 탐색적 요인분석

가.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은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10 미만일 때 정규성이 확보되었

다고 함으로(Kline, 2015), 본 연구의 왜도는 .135에서 .569이며, 첨도는 .013에서 .501의 범위

이기 때문에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922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성인 창의적 자기효

능감 측정 도구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M SD 왜도 첨도 Cronbach α

문항1 3.58 .83 -.154 -.491

.922

문항2 3.64 .92 -.265 -.501

문항3 3.42 .95 -.135 -.426

문항4 3.74 .84 -.286 -.420

문항5 3.52 .86 -.255 .204

문항6 3.40 .90 -.253 -.013

문항7 3.74 .85 -.296 -.204

문항8 3.56 .89 -.385 .062

문항9 3.33 .93 -.355 -.035

문항10 3.53 .88 -.569 .123

<표 3>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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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도 검증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 표본 적절성 수치 및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하였다. 요인 추

출은 주축분해법으로 하고 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여 오블리민 사각 회전(delta=0)으로 요

인 간 구조를 뚜렷하게 하였다. 2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고유값은 모두 1을 

넘었고, 총 누적률은 59. 961로 나타나 2요인 구조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으며, 아래 [그림 1]에 스크리도표를 제시하였다.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의 스크리도표

　
요인계수

요인1 요인2

창의적 자기효능감

문항2 .735 .035
문항3 .837 -.101
문항5 .658 .232
문항6 .904 -.066
문항8 .655 .213
문항9 .624 .185
문항1 .015 .702
문항4 -.072 .806
문항7 .170 .582
문항10 .233 .523

회전제곱합고유값 5.170 4.523
분산의 % 55.032 4.929
누적률(%) 55.032 59.961

KMO=.929, Bartlett χ2=999.874, p<.001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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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인 간 상관행렬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구성요인인 창의적 능력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태도 자기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24, p<.001). 그런데 적절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두 개 구성 요인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면서도 구별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요인 간 상관행렬표는 다음 <표 5>와 같다.

2. 정규성 확인 및 확인적 요인분석

가.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은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10 미만일 때 정규성이 확보되었

다고 하므로(Kline, 2015), 본 연구의 왜도는 .065에서 .503이며, 첨도는 .088에서 1.284의 범

위이기 때문에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928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성인 창의적 자기효

능감 측정 도구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6>과 같다.

　 요인1 요인2

요인1 1 　

요인2 .724*** 1

*** p<.001

<표 5> 요인 간 상관행렬

M SD 왜도 첨도  Cronbach α

문항2 3.55 .91 -.161 -.305

.928

문항3 3.38 .93 -.056 -.514

문항5 3.5 .86 -.256 -.088

문항6 3.4 .97 -.204 -.434

문항8 3.44 .87 -.094 -.419

<표 6>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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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적 요인분석

최초 모형의 χ2는 102.280이며 χ2/df는 3.008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적합도인 IFI는 .937, 

TLI는 .916, CFI는 .937로 권장 기준값 .9를 초과하지만 RMSEA는 .110으로 권장 기준값 .0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 지수를 사용하여 오차 1, 3과 오차 6, 7, 오차 5, 9 간 상관

관계를 허용하여 모형을 개선하였다.

수정모형에서는 χ2는 64.824이며 χ2/df는 2.091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적합도인 IFI는 

.969, TLI는 .954, CFI는 .969로 권장 기준값 .9를 초과하지만 RMSEA는 .081로 권장 기준값 

.08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2 요인 구조는 이론 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수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수 추정치에서 요인 계수는 .609 ~ .855로 모두 유의하였다

(p<.001). 다음 <표 8>은 수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모수 추정치이다.

문항9 3.35 .9 -.065 -.439

문항1 3.53 .85 -.094 -.315

문항4 3.74 .77 -.228 -.265

문항7 3.76 .74 -.503 1.284

문항10 3.4 .92 -.169 -.704

χ2  df χ2/df IFI TLI CFI RMSEA

최초모형 102.280 34 3.008 .937 .916 .937 .110

수정모형 64.824 31 2.091 .969 .954 .969 .081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B β S.E. C.R.

F1요인

문항2 1 .839

문항3 .939 .771 .08 11.736***

문항5 .915 .809 .06 15.247***

문항6 1.055 .826 .081 13.030***

<표 8> 수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모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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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간 상관관계수, 상관관계제곱, 

개념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 C.R.), 분산추출제곱(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C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Cronbach α가 모두 .7 이상으로 모두 안정적이었고, 

개념신뢰성 C.R.은 .860~.934로 .7 이상이며, 마찬가지로 AVE도 .608 ~.703으로 .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신뢰도와 수렴타당도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 간 상관관계와 C.R., AVE, 

상관관계제곱 값은 다음 <표 9>와 같다.

라. 교차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집단(성인 249명, 성인 초기 대학생 87명)에 따

른 교차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교차타당도는 형태동일성 모형, 절편동일성 모형, 측정동일성 

모형을 설정했을 때 각각의 모형의 적합 지수가 크게 변동이 없을 때 타당하다고 본다(Choi 

& Lee, 2022). 교차타당도를 위한 집단 간 불변성 검증은 다음 <표 10>과 같다.

문항8 .872 .765 .075 11.620***

문항9 1.016 .855 .074 13.692***

F2요인

문항10 1.284 .802 .145 8.835***

문항7 .78 .609 .111 7.023***

문항4 .905 .669 .119 7.624***

문항1 1 .672

*** p<.001

　 요인1 요인2

요인1 1 .603　

요인2 .777 1

C.R. .934 .860

AVE .703 .608

Cronbach α .913 .811

*** p<.001, 대각선 위는 상관관계제곱

<표 9> 요인 간 상관관계와 C.R., AVE, 상관관계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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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측정동일성과 형태동일성 모형에서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유의하지 않았

으며, 전반적인 적합도 차이값도 미미하였다(Δχ2=14.641, df=8, p>.05, △IFI= -.004, △TLI= 

.002, △CFI= -.003, △RMSEA= -.001). 또한,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 모형에서 카이제곱 차

이값은 유의하였으나 전반적인 적합도 차이값은 미미하였다(Δχ2= 35.071, df=10, p<.05, △

IFI= -.012, △TLI= -.007, △CFI= -.012, △RMSEA= .005). 따라서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

정 도구의 교차타당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신뢰롭고 타당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문항을 개발한 후 구인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문제 상황에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갖고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

어를 산출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나 평가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창의적 능력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태도 

자기효능감의 2 요인으로 구성된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검사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창의성에 관한 통합적 관점이 반영된 측정 도구이

다. Sternberg & Lubart(1996)가 창의성에 관한 통합적 관점에서 환경과 과제, 창의적 성격

과 창의적 사고가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하였으며, K. H. Lee(2002)도 개인의 인지적 능

력과 정의적 특성으로서 성격이 상호작용하며 과제 특성에 따라 발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나 문제 상황에서 

χ2 df χ2/df IFI TLI CFI RMSEA

형태동일성 134.706 62 2.173 .966 .949 .965 .059

측정동일성 149.347 70 2.134 .962 .951 .962 .058

측정동일성-
형태동일성차이

14.641 8 -.004 .002 -.003 -.001

절편동일성 184.418 80 2.305 .950 .944 .950 .063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차이

35.071 10 -.012 -.007 -.012 .005

<표 10> 교차타당도를 위한 집단 간 불변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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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과 도전의식을 갖고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창의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나 평가라고 개념을 정의한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인지적 측면으로서 창의적 능력과 정의적 측면으로서 

창의적 태도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Carmeli & Schaubroeck(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단일 요

인으로 구성된 도구였는데,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결합한 것이므로 창

의성의 통합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

다. 또한 Abbott(2010)과 Ha & Cho(2016)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창의적 수행과 

창의적 사고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창의적 수행은 창의성의 산출이나 결과적인 요인이

며 창의적 사고는 창의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창의적 수행이라고 할 때 창의적 과정에 대한 요인, 창의적 사고라고 하면 창의

적 성격이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창의성의 내용적 측면으로서 창의

성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이 통합되어 구성된 측정 도구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해외 검사를 번안하거나 재사용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도구이다.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되면서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많

다(An et al., 2020; Dong, 2020; Han & Ji, 2018; Jeong, 2014; Kim, 2009; Kim, 2021; Shin et 

al., 2018). 그런데, 국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교육 분야나 산업 분야의 창의

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외국의 척도를 

번안한 검사 도구이다(Ha & Cho, 2016).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본 연구의 성인 창의적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는 문항을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하게 확인된 검사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성인 초기인 대학생을 포

함하여 성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 현장이나 기업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확장하여 초 중등 학생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측정 도구가 개발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자

기효능감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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